
뀫방송가도 “펭수 감동”
센스 있는 입담에 재치를 지닌 펭수는 라디오와 TV를 막론하고 최근 ‘섭외 0순

위’로 떠올랐다. 그와 호흡을 맞춘 제작진의 후기도 ‘칭찬일색’이다. 펭수가 10월
23일 출연한 MBC 표준FM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의 하정민 PD는 “조
연출이 ‘신청곡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방송을 짜고 해요? 진정성 있게 해요’라고
말했다”면서 “제작진 모두가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톱스타들도 푹 빠졌다. 연기자 박보영은 12일 V라이브에서 펭수를 “내 힐링 넘
버원”으로 꼽았다. 연기자 박정민은 28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CGV에서 열린 영
화 ‘시동’의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펭수야, 100만 구독자 달성 축하해. 영상도 다
보고 댓글도 달았어”라고 공개 고백(?)해 화제가 됐다.

‘펭수 다이어리’ 출시 소식이 전해진 28일 오전 500여 명의 팬들이 모인 카카오
톡 채팅방 ‘안고독한 펭수’ 계정의 열기는 뜨거웠다. “펭수가 톱스타가 되니 우리도
덩덜아 바쁘다”며 ‘기쁨의 비명’을 지르는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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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하(펭수 하이)!” 동그란 눈에 노란 부리를 가진 10살배기 펭귄. “그룹 방탄소년단 같은 아이돌”을 꿈꾸며 한국으로 올 때에만 해도 이렇게 스타가 될 거라 상상이
나 했을까. 그야말로 ‘펭수시대’다. EBS ‘자이언트 펭TV’를 무대 삼은 뒤 유튜브 계정에선 7개월 만에 27일 100만 구독자를 넘어섰다. EBS를 넘어 KBS·MBC·SBS 등
에 출연하며 “지상파 통합”을 이뤘다. 팬들은 왜 왜 펭수에 열광할까. ‘후진 없는’ 입담·동병상련의 공감대 자극 등 다양한 이유가 나오지만 그 끝은 같다. “좋아하는 데
다른 이유가 필요해요?”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우리가 ‘펭수’에 빠진 이유? 팬들이 답했다!

“상사에게할말다하는펭수,통쾌해요”
뀫“강강약약(强强弱弱)”…할 말은 한다

EBS 사장인 “김명중!”은 펭수의 유행어 중 하나다. 사장의 이름도 거침없이 불러
재끼는 모습은 직장인의 환호를 자아낸다. 경기도 화성에 사는 박지현(20) 씨는 “상
사 이름을 마구 외치는 걸 보면 상쾌한 기분이 든다”며 웃었다. 인스타그램 팬페이
지 계정을 운영하는 황빛나(32) 씨도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유형의 사람
들에 분노했는데 펭수는 ‘강강약약’의 전형이라 멋지다”며 ‘팬심’을 드러냈다.

‘무성별’ ‘아이돌 연습생’ 등 각종 편견을 깨는 설정도 팬들이 꼽은 매력 포인트
다. ‘안고독한 펭수’ 계정 운영자인 프리랜서 유혜림(31) 씨는 ‘선배’ 캐릭터 뚝딱이
에게 “잔소리하지 말아주세요”라며 선을 긋는 펭수에 “착하기만 한 EBS 캐릭터의
전형성을깼다”고 말했다. 신미림(27) 씨는 “젠더 갈등등으로어지러운상황에서 나
온 ‘젠더리스(성별 구분이 없는)’ 캐릭터란 점도 의미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런 펭수의 매력에 40대 직장인들도 빠져들었다. 회사원 조윤희(42) 씨는 “배우
려는 자세를 잃지 않고 실수를 금방 사과하는 모습에 반했다”고 고백했다. 충북 청
주에서 자영업을 하는 황구오(가명·40) 씨는 “하기 싫은 것, 불편한 것을 바로 말하
는 펭수가 부럽기도 해 ‘웃픈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다.

뀫“날 보는 것 같아”…공감대 자극
스타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각종 오디션에 쉬지 않고 응하는 노력은 치열하게 사는

어른들의 마음을 울렸다. 전북 정읍의 늦깎이 대학생 김혜미(38) 씨는 “부모님이
보고 싶은 마음을 애써 달래며 목표를 위해 달리는 펭수에 ‘동병상련’을 느낀다”며
애틋함을드러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나!”라는 펭수의 말에 스스로를 돌아봤다는 이들도
있다. 연예기획사에 근무하는 김지유(33)씨는 “펭수처럼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해야
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털어놨다. 경기도 수원의 교사 유진(30) 씨도 “유연한 사고
를 하는 펭수가 ‘본연의 나’를 돌아보게 한다”고 말했다.

끊임없는 소통으로 팬들과 폭 넓은 공감대를 쌓는 것도 인기 요인이다. 부산의
대학생 지예지(25) 씨는 “인스타그램도 직접 관리하고 팬들과 다이렉트 메시지로
소통하는등 팬서비스에서진심이 느껴진다”며 감동했다.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약한 ‘강강약약’
무성별·아이돌 연습생 설정도 매력적
SNS 직접 관리…팬들과 소통 공감대
라디오 제작진도 엄지척 ‘섭외 0순위’


